
“워싱턴은 왜 평양과 국교수립 협의를 시작하지 못하는가. 북·미 수교회담

과정을 통해 핵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박영호 강원대 교수)

　보수·진보 학자·전문가들이 참여한

15일 학술회의(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에선 북·미 관계 정상화가

키워드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영호 교수는 “6자회담이 정체된 상황에서의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북·미 수교를 위한 고위급 회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민순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임기가 15개월 남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과의 협상이라는 리스크를 감내할 리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은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수교가 북한에 실질적 매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도 견딜 수 있는

국제적 보장 등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해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며 “통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미국이 행동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협상과정서 북핵 실마리 나올 수도”

“임기 말 오바마, 리스크 감수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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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진영 격의 없는 토론 북·미
수교문제 테이블에 올라



　토론자들은 남북이 주도권을 갖되 국제관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 신범식(정치외교학) 교수는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쥐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주변국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라며 “동북아 세력 균형에 러시아·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이 미·중에 치우쳐 러시아와 일본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인 박철희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 외교는 북한과의

양자관계 끈을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우리의 목표에

부합하는 일본의 잠재적 역할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인 김흥규 교수는 “향후 2~3년 후 미·중 관계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도 악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하고 그 시간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등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이희옥(정치외교학) 교수는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운전대를 직접 잡을 생각은 없다”며 “남북이 먼저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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